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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강연제목: 정신의학, 왜 대전환기인가? 

Abstract (국문): 

지금 정신의학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주관적인 증상이나 개인적 사고, 행동으로 평가받고 진단받던 

시대에서 객관적 수치화를 통한 증상의 평가와 생물학적 지표 (Biomarker)를 이용한 분류나 치료로 

바뀌고 있다. 특히 ICT 를 이용한 디지털 혁명은 의학 분야에 급격히 도입되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신의학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현상을 

통한 진단과 치료는 그 기저의 원인인 뇌의 변화, 신경세포의 연결의 이상, 유전자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과는 동떨어진 진단과 치료이기에 그 동안 상당한 한계에 부딪혀 온 것이 사실이다. 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한 분류나 치료방법에의 적용은 원인에 좀 더 근접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정신현상을 객관화시킨 디지털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e), 

클라우드를 통한 대규모 실시간 자료, 이를 분석하는 AI 시스템 등은 향후 정신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특히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새로운 sensor 개발, 의학과 공학,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로 정신질환의 치료에는 물론, 질병을 

평소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신의학은 이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Brief Biosketch (간단한 이력, 연구/대외활동 소개,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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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0 편이상의 SCI(E) 저널에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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